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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이삭

구하라 얻을 것이다

저는 군종교구 공군중앙성당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평

생 군인으로 살아온 저는 전역을 한 후에도 군종성당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

만,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자신을 봉헌하는 성가대가 있

습니다. 군종성당은 일반적인 지역에 있는 성당과 달리 

군인과 가족을 위한 성당이다 보니 전체 신자의 수가 많

지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이기에 당연히 성가대로 활동할 

수 있는 수도 적습니다. 저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느

님의 기적을 느끼고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광주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 성당에는 

단체로 미사에 참례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자들도 

있었지만, 동료들을 따라 성당에 온 비신자들도 있었습니

다. 저는 그들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좀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악보를 보지 못하는 친구들

도 많았고 합창에 필요한 소리도 잘 못 내는 친구들도 있

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노엘미사곡을 연

습했고 시간이 흐르며 성가대 다운 화음이 나오기 시작했

습니다. 성탄 전야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준비한 

성가는 모든 신자가 뒤를 돌아볼 정도로 아름답게 성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눈물

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친구 따라 성당에 온 병사들도 신자가 되길 약속하는 결

과를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자 수가 적은 성당에서는 성가대를 운영

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성가대를 지휘해야 하고 반주자

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선 구하는 자에게 구하

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하느님을 찬

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

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꼭 성가대가 만들어지는 것

은 아닙니다. 반주자가 없으면 누군가 기타를 연주하며 

같이 성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 주님

은 더 많은 사람을 채워 주시고 보내주십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성가를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같이 참여하는 자세와 주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마음

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가는 주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가는 일반적인 기도

보다 두 배의 정성이 들어가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성가를 통해 주님께 찬미를 올

리는 성가대에 힘을 주는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은총의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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